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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주사바늘 & 채혈침
재사용하시게요?

집
에서 혈당측정을 하고 있는 당뇨병환자

10명 중 6.7명이 채혈침을 재사용하고, 인

슐린 투여 주사바늘(또는 주사기) 역시 당

뇨병환자 10명 중 3.4명이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회용인 채혈침과 주사기를 재

사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에 해

환자들에게 보다 철저히 교육이 필요하다.

일부 당뇨병환자들이 인슐린 주사바늘을 재사용해도

되는 가에 한 의문을 갖으면서도 쉽게 재사용을 하

고 있다. 

주사바늘을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낭비처

럼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 본인이 재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해도 감염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주사바늘을 재사용 할 경우 각종

감염의 원인 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버려야한다. 인

슐린 주사바늘을 재사용 시 생기는 부작용에 해 알

아보자.

일회용 주사기

일회용 인슐린 주사기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가늘

어졌다. 하지만 바늘의 외경이 가늘어 진다고 내경(인

슐린이 통과되는 내강)의 크기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

는 것은 아니다. 만약 내경이 너무 좁다면 주사기를

채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슐린을 좁은 통로로

통해 어 넣을 때 피스톤에 가해지는 힘이 너무 크

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바늘의 외경이 줄어들수록

바늘 벽의 두께가 줄어드는데, 이때 반복해서 사용하

면 바늘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지거나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바늘이 너무 가늘어서 손상된

정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미경을 통

해서 관찰하면 주사바늘의 모형이 변형된 것을 알 수

있다. 

인슐린 펜 주사바늘

인슐린 펜의 주사바늘을 재사용할 때는 많은 환자들

이 펜에 바늘을 끼워 놓은 상태에서 보관한다. 어떤

환자들은 한 개의 펜 주사바늘을 각각의 일회용 펜

또는 인슐린 카트리지에 끼워 사용하고, 사용하는 중

간에 바늘이 끼워진 상태로 펜을 가지고 다니기도 한

다. 이때 펜 주사바늘은 인슐린 카트리지를 통과하는

쪽과 피부를 통과하는 양측 말단형 바늘이기 때문에

펜에 끼워두면 바늘 뚜껑이 닫혀 있다 해도 인슐린

카트리지는 열려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주사바늘을

펜에 남겨두면 인슐린 카트리지에 공기가 들어가고

caution 당뇨인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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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이 온도변화에 노출된다. 

환자가 펜을 따뜻한 곳에서 찬 곳으로 옮긴다면 펜

속의 인슐린 수축인 생겨 연결된 바늘을 통해 카트리

지로 공기가 들어간다. 인슐린 카트리지 안에 공기가

있을 경우, 공급되는 경우, 공급되는 용량이 부정확해

지고, 심하면 용량의 2/3까지 주입되지 않을 수 있다.

반 로 펜을 찬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옮겼을 때는,

카트리지 안의 용액이 팽창해 연결된 바늘을 통해 밖

으로 샐 수 있다. 만약 카트리지가 혼합물의 구성성

분을 포함하고 있을 때 환자가 인슐린을 흔들어 섞어

주지 않으면 카트리지의 바닥에 결정이 생기고 밖으

로 새어나오는 것은 용액일 가능성이 높아 카트리지

안의 인슐린 농도를 변형시키거나 다음 번 용량의 효

과를 변환시키다.

바늘, 재사용하면 감염 유발

인슐린 주사바늘을 재사용하게 되면 주사기 및 펜 끝

이 약해져 피부 속에서 부러지거나 재사용으로 인한

통증 및 출혈, 멍을 유발할 수 있고, 감염 위험 및 정

확한 양을 제 로 지키기 어려운 등의 피해가 나타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슐린 주사기 바늘을 재사용 하면서 소독차원에서

알코올로 닦아 사용하면 바늘 면의 코팅이 벗겨져 통

증이 더 유발된다. 또한 재사용을 반복하다 보면 바

늘 끝이 마모되어 통증은 물론 피부조직에 손상이 올

수 있다. 또 인슐린 펜의 바늘을 재사용하면 바늘 안

에 전에 사용했던 약물이 남아있어, 약 성분이 변할

수 있다. 

주사기나 펜의 바늘, 채혈침 등은 한번 사용하고 버

려야 하며,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조직손상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피부에 바늘이 박힐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유주화 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연구이사는“일회용

제품인 채혈침과 주사바늘을 재사용하는 환자들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채혈침을 반복 사용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따르며 같

은 주사바늘을 계속 사용할 경우 주사부위 지방층이

두꺼워지고, 멍이 들거나 출혈이 일어나고, 바늘이 부

러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

다. / 임채 기자

� 조직의 미세손상 - 변형된 바늘을 사용했을 때, 그것은 조직을 찢고 미세 손상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부

분적으로 심각한 멍이 들거나 출혈이 있을 수 있다. 독일의 연구에서의 주사바늘을 재사용하는 경우 사혈

시 더 많이 사용된 바늘을 사용한 부위에 더 많은 잔류 출혈이 발견되었다.

� 바늘 끝이 박히는 경우 - 연구 결과 과도한 재사용 (7회 이상 사용) 은 종종의 바늘 끝의 미세한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부러진 바늘이 피부에 박히는 경우도 있다고 나타났다.

� 지방이 양증의 빈도증과와의 관계 - 독일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국소 선장인자가 분비되고 인슐린과 결

합하여 지방이 양증이라고 하는 울퉁불퉁한 결절을 형성할 수 있다. 비록 주사 바늘의 재사용이“지방이

양증”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지만 재사용과 지방이 양증과는 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보 다. 

독일의 연구에 결과에 따른 바늘을 재사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 부작용




